 ♧~ 사랑하는 방글라데시 동역자님들께~♧ ^-^*                 2010년 8월 기도편지

샬롬! 2010년 여름의 끝을 향하여 가는 8월 마지막 주간입니다.  올해는 방글라데시에 큰 비 피해가 없었음을 감사합니다.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지금 한 달간의 금식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 기간에는 사람들이 예민해져서 이웃 간에 크고 작은 분쟁들과 교통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. 

1. 방글라데시에 새 정권이 들어선 후 2년차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불신과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방글라데시의 사회적 불안과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,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2. 다카 새순학교의 뷰티선생님이 발가락 골절에도 두 달여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. 학생들 중에도 손목과 다리 골절상을 당하고도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등교하며 공부하는 두 학생(로콘, 슈보)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. 

-새로 이사 한 학교 건물 내부는 완공 되었지만 아직도 건물주가 계단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아 난간이 없어서 아이들 안전이 걱정입니다. 계단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교직원들 모두가 매일의 아침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수업시간과 학생 지도시에 적용되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. [image: image1.png]



3. 다카 음악학교에는 피아노, 바이올린, 기타, 인도음악, 음악이론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 [image: image2.png]



바이올린 교사 Mr. Milton이 학생 레슨과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. 음악학교에서 가장 오래 된 교사입니다. 본인도 꾸준히 레슨을 받고 있지만, 방글라 특유의 음악을 듣고, 이 나라의 주법으로 연주를 하다 보니 정확한 음정으로 연주가 쉽지 않습니다. Milton 선생님의 음악적 재능에 발전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 하여 기쁘게 사역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. 그 외에 피아노, 기타 선생님(각1명)과 인도음악 선생님(3명)들이 파트타임으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음악학교의 가장 큰 기도제목은 교사입니다.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악기 고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악기들에 생명을 불어 넣어 줄 선생님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. 음악을 전공한 음악사역자들이 와서 함께 사역 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피아노 등 악기들이 부족하고 너무 낡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, 악기를 관리 해 줄 사역자들도 필요합니다. 피아노와 악기 관리를 위한 손길들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. 

4. 지난 3년여 끌어 온 농업사역이 승인된 것 감사합니다. 남아 있는 찔마리, 울리뿔 사역장의 의료와 나환자 사역 승인 문제도 속히 해결되어 사역비 송금, 외국인 사역자 비자 연장하는 일들에 지장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.

- 지난 달 교통사고를 당한 울리뿔 사역장의 로삐꿀 형제가 완쾌돼 출근하게 됨을 감사합니다. 머리를 다쳤는데,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.- 찔마리 병원 간호사 선발을 위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. 좋은 직원을 선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. 울리뿔 사역장의 봉제교사와 호스텔 house mother 자리가 아직도 공석입니다. 속히 좋은 교사들이 세워 지도록 기도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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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안식년, 휴가, 국내사역 중인 사역자들의 일정을 지켜주시고 방글라데시에 남아서 무더위와 싸우고 있는 사역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고, 찔마리, 울리뿔, 다카 사역 장에서 함께 사역 할 봉사자들(의사, 간호사, 영어 및 컴퓨터교사, 음악교사)을 보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계적인 경제난으로 고생하시는 중에도 방글라데시 사역과 부족한 종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여 주시는 동역자님들의 큰 사랑 기억하며 섬기시는 교회, 기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

9-10월도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. 

감사합니다.

2010. 08. 29  

방글라데시에서 

장순호, 민은주, 류수혜, 장영인, 엄명희, 김낭희드림.

